
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17) 

닛도보의 “CSY” - 일본에서 “코어 얀”의 대명사로 통해 

닛도보(日東紡)의 “CSY”는 일본 섬유 업계에서 “코어 스펀 얀(core spun 

yarn : CSY)”의 대명사로 널리 통용되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닛도

보는 언제나 완전한 “CSY”를 계속 생산하고 있어 “CSY”가 코어 스펀 얀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닛도보의 “니이가다” 공장은, 해도면(sea-island 

cotton) 소재 등의 OEM 생산을 빼면, 생산량의 거의 90%가 “CSY”로 되어있

다. 

코어 얀은 정방 공정에서 폴리우레탄 탄성사인 스판덱스를 코어에 골고루 

한 가운데 넣어줌으로써, 코어 얀으로서 탄성이 균일할 뿐만 아니라 코어를 

둘러 싼 섬유가 빈틈없이 균일하게 싸서(covering), 코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술이 쉽지 않다. 

또한 와인딩(winding) 공정에서도 끊어진 실을 스플라이서(splicer)로 코어 

섬유와 커버링 섬유를 반듯이 이어주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닛도보의 “CSY”는 면을 주체로 하고 모달, 리오셀, 텐셀, 폴리에스터, 아크

릴 등의 각종 소재로 코어 얀을 만들고 있다. 중국에서도 코어 얀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닛도보는 한층 더 어려운 세 번수의 복합 코어 얀으로서 차

별화하고 있다. 

닛도보의 “CSY”는 면 외에도 모달, 레이온, 나일론 66, 폴리노직, 아크릴, 

울 등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생산 번수는 8수, 10수, 12수, 16수, 20수, 30수, 40



수, 50수, 60수, 80수로 되어 있고, 용도는 광범위한 의류용 재료로 폭넓게 사

용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직물의 경(經) 또는 위(緯)에 코어 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

금은 경ㆍ위 모두 코어 얀을 사용하는 투 웨이(two way) 소재로 사용되는 경

향이 커지고 있다. 코스트나 염색 등의 문제점은 있으나 닛도보는 납기면에

서는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 


